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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국내이슈

◈ ‘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’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

위한 ‘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’의 참여 확대, 도시간 연대와 협력

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

*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(’17.1 출범) : 전세계 7,400여개 도시들이

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체 목표 수립, 목표 달성을 위한 검토 및 모니터가

가능한 계획 수립, 기후변화 주요 데이터 공개를 통한 도시 성과 비교

등을 자발적으로 약속한 세계적 협의체

□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

ㅇ 일시/장소 : 2017. 10. 20(금)/ 콘래드 서울(여의도 IFC)

ㅇ 주     제 :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(Global Covenant of Mayors

for Climate & Energy)의 이행과 확산

① 도시사례 발표 및 패널토론

② ‘서울성명서’ 발표

③ ‘야심찬 도시들의 약속’(ACP, Ambitious City Promises) 출범 및 발표

ㅇ 참가규모 :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(ICLEI), 세계시장협약(Compact of

Mayors), 시장서약(Covenant of Mayors) 가입도시 시장, 해외 도시 

대표단 등 약 300여명

　　* 시장협약 관련 기관(도시기후리더십그룹(C40), 세계지방정부연합(UCLG), 유엔 해비타트,

블룸버그재단등)과 공동협력

□ 기후변화대응 서울 성명서(Seoul Statement 2017) 주요 내용

ㅇ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파리협정 이행 촉구

ㅇ 국가별 기후행동 추진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지원(제도개선, 행정·재정적 

지원 등) 확대

ㅇ 아프리카 등 최빈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우선 지원

하는 파트너십 필요성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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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정부와 도시 및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, 파리협정, 신도시

의제(New Urban Agenda, UNA) 등 유엔 합의 내용과 기후행동이 유기적

으로 연계된 가운데 통합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

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함

- UNFCCC 사무국은 ‘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’이 국가 기여목표(NDC)와

지방정부의 공약(감축목표)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기술지원 및

적정한 체계를 통해 도시 및 지방정부의 모든 공약을 공개하도록 지원함

- 도시 및 지방정부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의 기후

변화대응을 우선 지원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

- 국제금융기구는 기후 금융에 도시의 접근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

□ 서울의 약속(Acting on the Promise of Seoul) 이행 선언

ㅇ 추진목적 :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

감축하고,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

ㅇ 추진목표 :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5% 감축

(’05년) 49,467천톤 → (’20년) 37,100천톤

* ’14년 배출량(47,129천톤) 대비 약 1천만톤 감축 추진

ㅇ 추진방법 :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5대 분야

(에너지, 대기·교통, 자원순환, 생태, 보건·안전) 160개 과제 추진

* 에너지 : 신재생에너지 생산, 배출권거래제 이행 등

* 대기·교통 : 친환경차 보급, 초미세먼지 저감 등

ㅇ 주요성과

- 에너지 생산·효율화·절약,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350만톤 감축

- 기후변화 피해 우려되는 취약계층 우선지원, 건강·재난 관리 등 적응력 제고

□ 시사점 

  ㅇ 기후행동에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, 세계 

도시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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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인인 에너지 효율향상의

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을 확

인하기 위해 발간

◈ 아프리카, 미주, 아시아, 유럽 지역의 우수사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대해

알아봄

□ (서문) G20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에너지효율향상 협력

ㅇ 에너지 효율향상은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비용효과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수단

- ‘3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℃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효율향상을 

통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/3을 달성할 수 있음. 단일 

수단으로서는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

재생에너지보다 큼

ㅇ ‘14년 이후 G20은 「G20 Energy Action Plan」을 채택, 온실가스 감축을

위한 6개 부문*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향상 협력을 추진

* 기기, 건물, 산업에너지관리, 발전, 수송, 금융 등

- 독일에서 개최된 2017 G20 정상회담에서 참여국들은 보다 강화된 기능의

에너지 효율향상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잠정적 합의

□ (아프리카)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효율향상 노력

ㅇ 사하라 이남 지역의 조리(cooking) 에너지 효율개선

- 아프리카는 전세계 대륙 중 가장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지역이며, 비효율적

에너지사용의 대부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*

* 75%가 목재, 석탄 등의 전통적 바이오매스 사용

- ‘16년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은 2025년까지 전력접근성 확대 및 청정

에너지를 이용한 조리를 촉진하기 위한 New Deal을 추진

ㅇ 가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개선사업

- 에너지 비효율적 가전제품(냉장고, 세탁기 등)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.

3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연 400 GWh의 에너지 절감효과

- ‘05년부터 법적으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여 연 124MW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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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미주) 미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향상 노력

ㅇ 캘리포니아 주는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5% 감축목표를 세우고 세부

추진계획 실행 중

* 건물, 기기, 기존건물, 보조금 및 금융, 다가구 건물 및 상업용 건물, R&D, 데이터

접근성 확보 등

□ (아시아) 인도네시아 가로등 조명개선사업

ㅇ 인도네시아 가로등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공공부문 에너지소비량 및 

온실가스 배출량의 60%를 차지

-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전력 사용량의 50% 감축, 조명 수명 연장 및 

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

□ (유럽)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

ㅇ EBRD는 지난 10여년 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에

190억 유로를 투입

- 모로코 지역 시장에 1.4MW PV시스템을 포함한 15백만 유로를 투자

- 모로코, 이집트의 금융기관에 275백만 유로를 투자, 연간 55만 MWh의 

에너지 절감효과 기대

<Energy Efficiency Magazine For COP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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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>

1. 기후변화대응 부문

ㅇ 국내이슈 <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>
 -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(이클레이 뉴스, 2017. 10. 24)
 - 세계 38개도시와 기후변화대응 ‘서울성명서’공동 발표(매일일보, 2017. 10. 20)
 - 20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(유투브 서울시, 2017. 10. 20)

ㅇ 해외이슈 <IPEEC EE Magazine for COP23 요약>
 - IPEEC 홈페이지(https://ipeec.org) : IPEEC Energy Efficiency Magazine for 

COP23


